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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을 활용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술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코올 중독(Alcoholic)이라고 하듯이 일 중독증(Workaholic)이란 어떤 이유 때문이건 일 외에는 자신을 지탱할 정신적인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이 떨어지면 손을 떠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면 바로 안정을 찾듯이 '일 중독자'는 일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다가 일이 생겨야 비로소 생기를 갖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단적 일 중독증 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의사가 "당신은 지금 알코올 중독 상태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려도 좀처럼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상태를 부정(否定)하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우리의 문화적 특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정도 안 마시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라고 반문합니다. 

일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 정도 일 안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집단적인 일 중독증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러한 일 중독증의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 중 8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면 일 중독증을 의심할 만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1. 퇴근 후에도 업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2. 일이 너무 폭주해서 휴가를 낸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3.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일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4.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 안절부절해 한다. 

 5.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쟁의식이 강하고 일에 승부를 건다고 생각한다. 

 6.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 

 7. 언제 어디서나 일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 

 8. 혼자 식사를 할 때 옆에 서류나 일감을 놓고 보면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한다. 

 9. 매일매일 할 일을 빡빡하게 리스트로 만들어 놓는다. 

 10. 정말로 일하는 것을 즐기고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다. 

여백을 활용하라

여백이 전혀 없는 책을 상상해 보십시오. 빡빡하게 채워진 글자들이 읽히기는커녕 우리의 머리와 눈을 아프게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 여유는 음식과 공기 물처럼 필수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유 없이 일을 진행해 가면 머지 않아 우리는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일정 속에 쉼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십시오. 의도적인 전략 없이 지속적으로 여유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과 나머지 시간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분리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일은 일터에 남겨두고 집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뿐 아니라 당신의 머리 속에서도 일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책 속의 여백이 글자들을 돋보이도록 하듯이 당신이 누리는 그 쉼이 당신의 사역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

Called to Awaken the Laity

Disciple Making Ministries International

137-074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310-16

전화 : 02) 3479-7681

팩스 : 02) 3481-5651

E-mail : cal@sarang.org

www.disciplen.com, www.sarangjeja.com

